
전라선 KTX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

성     명     서

 지난 3월 전남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전라남도는 전라선 

(용산∼여수) 고속철도의 34분 단축을 건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

전라선을 고속철도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.

  하지만,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 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

요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10분 단축된 2시간 34분으로 계획되어 있어 

전주, 남원, 정읍, 여수, 순천, 광양 등 전라선 권역민들은 사업 효과에 

대해 커다란 기대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 큰 실

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.

  여수 ․ 순천 ․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동부권은 다도해·한려해상

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, 순천만국가정원,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매

년 약 2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과 여수 ․ 광양국가산업단지, 여

수·광양항 등에서 약 100조원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2차전지 소

재산업 등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라선이 저속 전철 수

준에 불과한 상황에도 전남동부권은 연간 관광객이 2017년 2,797만명에

서 2023년 5,346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.

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하면서 기

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 ․ 호남선

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‘무늬만 고속철도’라는 오명

을 받고 있다. 특히 2011년 개통된 전라선 KTX는 시속 120Km/h 의 

저속철로 철도 이용관광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시간이내 도착이 

어려운 상황이다



  이에, 우리 여수상공회의소, 순천상공회의소, 광양상공회의소는 전라

선KTX의 고속화를 통한 전남동부권 발전과 산업활동의 지원 그리고 

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 KTX 고속

화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.

  하나. 정부는 여수·광양국가산업단지 및 여수·광양항의 원활한 

산업활동의 지원은 물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

개최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여수지역 해양관광 등 매년 

5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남동부권에 전라선 

익산∼여수 구간 KTX 전용선을 건설하라.

  하나.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선을 용산

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노선으로 추진하라.

  하나.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남부내륙선(김천 ∼ 통영·

거제)의 좋은 사례에서 보듯이 전라선 KTX 익산 ∼여수 구간

도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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